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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스타뉴스] 송중기→구준엽, 다문화가정 이룬 ★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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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결혼한 스타들의 러브스토리도 재조명되고 있

는데요. 스타 다문화가정의 변천사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다문화가정 100만 시대, 연예계에도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일년새 벌써 3커플이나 탄생했는데요. 

송중기에 앞서 지난 해에 가수 구준엽이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결혼해 대만 '국민 사위'로 떠올랐고, 가수 빈지노도 독일 국적의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와 웨딩마

치를 울렸습니다. 

열 살 연하의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깜짝 결혼한 배우 류승범 등 다문화가정 스타들이 근래들어 더 많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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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은 대표적인 국제커플로,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만추'에서 배우와 감독으로 처음 만나 2014년 결혼했습니다. 신혼여

행에 나서는 모습을 '생방송스타뉴스'가 단독 포착한 바 있는데요.  

[현장음: 취재진] 두분 비밀결혼하신 소감 좀 짧게 들을게요 

[현장음: 김태용] 아닙니다. 예

[현장음: 취재진] 행복하세요?

[현장음: 김태용] 하하하 

뮤지컬배우 전수경도 지난 2014년 유명 호텔 총지배인이자 국보급 문화재 환수에 기여한 고 조창수 여사의 아들인 미국 국적의 에릭 스완슨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으로 갑상선암을 이겨낸 전수경의 러브스토리는 생방송스타뉴스를 통해 단독 공개돼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터뷰: 전수경]

Q. 갑상선암 극복 후 결혼한 소감? 

"유머도 잘하고 그래서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일반 아저씨? 한국말을 주로 섞어 써요. 조금씩"

Q. 시어머니가 故 조창수 여사?

"우리나라 고종 옥새를 비롯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국에 있던 유물들을 우리나라에 돌려보내자 결심을 하시고, 저한테는 좋은 롤모델로 꼭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의 연예계 진출 소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리틀싸이'로 유명한 황민우가 그 대표적인데요. 베트남 어머니를 둔 황민우는 최근 장성

한 모습으로 동생과 함께 '미스터트롯2'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 황민우] 

"저는 싸이 아저씨보다 더 유명한 세계적인 큰 가수가 될 거예요."

사실 과거엔 혼혈이라는 이유로 6개월간 방송출연 정지를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 출신의 스타들은 차별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에 편견에 맞서 스타가 된 주현미는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 결혼식을 열었고, 인순이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인순이]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어'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데요.   

[인터뷰: 이윤주 /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우리 사회가 이젠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사회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약 13만7천여 명정도 되는데요. 다문화

학생이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국인과 구분지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문화 지원 센터'의 호칭도 '가족

지원 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 아닌 우리의 주민으로 또는 우리의 국민으로 생각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여겨집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스타들의 증가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못지 않게 이들

을 바라보는 편견없는 시선과 포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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